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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1.(월) 12:00 (2024. 4. 2.(화) 조간)

『중대재해 사이렌』을 보면 위험이 보인다 
-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첫 발간
- 업종별·유형별 중대재해 발생 동향 및 예방 대책 등 600여 건 자료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일(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배포한 모든 자료를 한 권에 모아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이다. 중대재해 사이렌 개시 이후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제공해 왔다. 현재 전국에 78개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도 5만 3천 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안전 공유 
대표 채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그간 사업주･안전관리자･일반 국민들에게 
공유된 600여 건의 자료들이 모두 담겼다. 우선, ❶중대재해 발생 동향 및 
예방 대책을 업종별･사고 유형별로 정리하여 사고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고, ❷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도 위험 요인별로 구분하여 적기에 
자료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또한, ❸생생한 중대재해 사이렌 활용 사례를 함께 담아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해 예방에 활용 가능한 자료들은 적극 공개한다는 차원
에서 ❹2023년 중대재해 사망사고 일람표를 부록에 포함했다. 
  이정식 장관은 “안전은 안심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과거 사고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 위험을 미리 알고 주의한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정부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사고의 위험을 
현장에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는 고용노동 지방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 자료실에도 공개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주요 중대재해 사고의 심층적 원인 등을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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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검색 및 가입방법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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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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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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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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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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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중대재해 사이렌 전파 사례 (예시)

○ 중대재해발생알림

 < 건설업 떨어짐 사고 > < 제조업 끼임 사고 > 

○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

< 폭염특보 > < 특별 현장점검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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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검색 및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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